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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총리, 사드 배치 과정서 부상 입은 지역민에 위로 전화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8일(금)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, 사드

(THAAD) 추가반입(9.7, 목)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지역민 두 명*에게

전화를 걸어 각각 10분간 통화하며 위로했다.

* 조ㅇㅇ(53세, 성주군 월항면), 배ㅇㅇ(49세, 성주군 가천면)

ㅇ 이 총리는 두 분의 조속한 완쾌를 기원하면서 거듭 사과했으며,

이번 추가 반입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위로의

말을 전했다.

□ 이 총리는 “나도 사드배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, 이번 사드

배치는 안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. 성주 주민들의 충정을

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해 송구스럽다”라고 말하면서 “적절한 시기에

성주를 방문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ㅇ 이 총리의 전화를 받고 해당 주민은 “사드 배치로 평화가 오는

것은 아니다”며 “앞으로도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계속 하겠다”라고

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9월 7일(목)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일반인은 30여 명으로

알려졌다.


